
닷타방적 - 울퉁불퉁한 고급니트사의 셔츠 등이 인기 

닷타(龍田)방적은 고급니트용 차별화소재인 “GTⅡ”실과 이 실로 짠 편성지

의 판매량이 2003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약 20% 증가하고 있다. 

“GTⅡ”실은 일반적인 링방적사와는 달리 실의 둘레에 섬유가 느슨하게 감

겨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이 단단하지 않고 오히려 푹신한 부피감이 있다. 

이러한 구조가 울퉁불퉁한 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연사(無撚絲)와 

비슷하여 꼬임 때문에 생기는 토크(torque)가 적기 때문에 편성지가 한쪽으로 

늘어나며 뒤틀리지 않는다. 뒤틀리는 정도가 8∼14수 단사의 경우 보통 실의 

4∼5% 정도이고, 16∼27수 단사의 경우는 보통실의 6∼7% 정도로 상당히 적

다. 링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섬유와 섬유 사이에 빈틈이 있어, 이 빈틈 사이

로 땀이 빨리 침투하고 확산하여 증발하므로 속건성(速乾性)이 좋다. 

이 “GTⅡ”실은 8수, 10수, 14수, 16수, 18수, 20수, 24수, 29수, 37수 단사가 시

판되고 있으며, 이 소재는 주로 T-셔츠, 캐주얼의 폴로셔츠 용도로 팔리고 있

다. 또한 선염(先染)의 16수 쌍사, 18수 쌍사의 평조직편(plain stitch knitting)도 

판매되고 있다. 이들의 “GTⅡ” 편성지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2003년의 

판매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초(藍草)

의 쪽빛과 같은 상품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GTⅡ”실은 독특한 울퉁불퉁한 태가 색다른 감을 주면서 좋은 

평을 받게 되었고, 항상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주문을 받으면 즉시 납품함으

로써 수요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구전(口傳)으로 소문이 돌

게 되자 새로운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 


